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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mmon response profiles in the narrative stories of typically developing 5

year-old Korean Children. Fourteen story stems from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

Bretherton, Oppenheim, & the MacArthur Story Stem Network, 1990) were administered to 156(85 boys

and 71 girls) children recruited from 8 Kindergartens in the Seoul and Gyung-gi areas. The children's

responses were aggregated into 5 dimensions, based on content themes and performance scores which

included emotions expressed and narrative coherence using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Robinson, Mantz-Simmions, Macfie, &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2004).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luster analysis.

5 response profiles emerged over the course of this research：Prosocial, Anxiety, Dysregulated

aggression, Anxious/Avoidance, and Avoidance profiles. When 14 story stems were grouped into 3 story

contexts (stories included interpersonal conflicts, moral conflicts, and empathy) and were analyz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story contexts, 3 common profiles (a Prosocial profile, a Constrained profile

and an Anxiety profile) emerged across the story contexts, however, there were additional, unique

profiles for each of the story contexts.

Key Words：반응 프로파일(response profile), 이야기 나레이티브(story stem narrative), 표상

(representation), MSSB(MacArthur Story Stem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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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유아의 부모-자녀관계나 또래와의 관계

처럼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유아들이 어떻

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한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나레이티브 반응을 가지고 개인들의 동질

성과 차별성에 기초하여 군집으로 묶는 군집분

석(cluster analysis)(von Eye & Bergman, 2003)을

통해 유아를 하나의 총체적 개인으로 이해하려

는 연구들이 임상집단이나 혜택 받지 못한 집단

등 조기 중재가 필요한 대상을 규명해 내는 방법

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유아의 생

각이나 정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반응의 프로파

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서적 통합성과 같은 적응적 요소들

이 결여된 유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갈등상황이

나 부적응적 상황에서도 보호적 요소로 작용하

는 반응프로파일을 규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의 사용이

아직 기초적 단계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유아 집

단의 정서적 반응 경향에 대한 프로파일조차 연

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위험요인을 가진 아동과

부모를 조기에 진단하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다면적이고 효과적인 진단 방법의 개발이 절실

히 필요하며 동시에 준거 자료로서 정상집단 아

동과 부모들의 일반적인 프로파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요성만 제기되어

있을 뿐 적절한 도구와 기초 자료가 수집되어 있

지 못하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 학대와

달리 발생 후에도 외형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8세 미만 아동의 경

우 자기보고식 평정척도나 진단적 면접은 효과

가 없으므로 유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유아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서학대 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해 선행 연구

들(고성혜, 1992; 신영화, 1986; 이소희, 1988; 장

화정, 1998)은 부모보고의 질문지법을 사용하거

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면접법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질문지의 경우, 이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보고에 의존하는 경우는 이러한 정서

적 학대가 축소,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구조화

된 면접법의 경우 유아의 제한된 인지 및 언어능

력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기 보고가 어렵고 직접

적인 면접의 경우 자신의 경험이 타인에게 부정

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경험을 솔

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므로(Buchsbaum, Toth,

Clyman, Cicchetti, & Emde, 1993) 유아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유아기에는 상징적인 표상이 가능하고 지식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함이 밝혀지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나레이티브를 통해 유아

의 감정, 행동, 주의, 기억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아는 놀이 나레

이티브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갈등상황을 제시

받으면 그에 대한 솔직한 정서반응을 보인다. 이

러한 유아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인형놀이를 하면

서 놀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등상

황을 포함시킨 정서적 사건들을 제시해 주고 유

아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이야기로 꾸며보게 하

는 방식으로 유아의 정신적 표상과 정서적 반응

을 평가하는 맥아더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Bretherton, Oppenhei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가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다.

유아의 내적표상은 단순한 인지적 도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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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정서적이고 방어적인 요인까지고 포함하고

(Bretherton & Oppenheim, 2003), 유아의 감정,

정서적 상태, 정서적 의미구성 현상 등을 나타내

주는 통로이다(Wolf, 2003). 또한 유아의 관계에

대한 내적표상은 유아의 초기 정서적 구조에 대

한 방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Holmnerg,

Robonson, Corbitt-Price, & Wiener, 2007). 유아

는 계속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표상

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들어오

는 정보를 조절하고 처리하는 등 내적표상을 조

직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Bretherton & Munholland, 1999). 그러므로 유아

기에 측정한 내적표상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합하여 유아가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 반응하

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가 경

험하는 사회적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적표상을

살펴보면 유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행

동특성을 보이느냐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한 측정은 유아의 심리

적 발달의 특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중재나 예

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유용하다

(Robinson, 1997).

이야기 완성과제를 이용하여 유아의 내적표상

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아가 갈등에 대

해 긍정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으

며, 친사회적으로 관계를 표상한 유아들은 부모

와 교사에 의해 좀 더 협조적이며 즐겁고, 자율

적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안정적인 것으

로 평가되었다(Laible, Carlo, Torquati, & Ontai,

2004). 반면 유아가 나레이티브 반응에서 일관적

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ible et

al., 2004, Oppenheim, Emde, & Warren, 1997),

이야기 일관성은 연속적인 이야기 줄거리에 대

한 계획과 같은 인지적인 과정과 정서조절과 관

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Robinson, 2007).

한편, 유아의 성에 따라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Bretherton 외(1993)는 3, 4, 5세 유아를 대

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유아의 내적표

상을 측정한 연구에서 여아들은 친사회적으로

갈등해결주제를 다루는 반면, 남아들은 주로

공격적인 주제로 이야기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

고하였다. Oppenheim 외(1997)와 von Klitzing,

Kelsay, Emde, Robinson과 Schmitz(2000)도 여

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 주제를 많이 이야기

하고 공격적 주제는 적게 이야기한다고 보고하였

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

회적 주제를 많이 이야기 한다고 보고 하는 등 대

체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이고, 관계지

향적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민성혜․신혜원․이영, 2004; 임경

민, 2004). 또한 나레이티브 반응에서 감정반응

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기쁨을 덜 표현하고

불안은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성

혜 외, 2004). 이처럼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과 기분장애(mood disturbance) 아동

을 대상으로 이야기의 맥락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 Beresford, Robinson,

Holmberg와 Ross(2007)에 의하면, 일반아동과

기분장애 아동들은 갈등이 높은 주제에서 나레

이티브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기분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들은 일반아동에 비

해 제시되는 갈등강도와 상관없이 모든 이야기

에서 디스트레스가 높고 이야기가 내적으로 비

조직적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아동들은 갈등상황

이 심한 주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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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유아의 정서상태에 따라 이야기의 맥

락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임상집단이나 혜택 받지 못한 집

단 등 조기 중재가 필요한 대상을 규명해 내는

방법으로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나레이티브반

응을 군집분석하여 유아의 생각이나 정서의 특

성을 반영하는 반응의 경향성을 총체적으로 파

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Robinson, Oxford, Spieker와 Klute(2006)

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Memphis와 Denver 지역

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

과 5개로 군집화 되었으나, 지역별로 군집화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친사회성 유형(온화/공감이 높고 정서통합이 높

은 경우), 불안형, 제한형, 비조절형의 4개 유형

은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유형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개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Memphis지역에서는 친사회성/비조절유형이 나

타났고, Denver 지역에서는 공감형이 더 나타났

다. Memphis 지역은 미국 남서부지역으로 상공

업 도시이며 인종 중 흑인이 많은 도시이다. 반

면 Denver 지역은 미국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

으며 맥시코인이 흑인보다 더 많은 도시로서 지

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군집화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예민하게 반영하므로 대상지

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 연구들에서 친사회

적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서적 통합성과 같은 적

응적 요소들이 결여된 유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갈등상황이나 부적응적 상황에서도 보호적 요소

로 작용하는 반응 프로파일이 있는지 등을 찾아

내기 위해 군집화분석을 통한 전형적인 프로파

일과 비전형적인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연구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완성과제(MSSB)에 대한 이야기 나레이

티브 반응성을 조사하여 일반 유아들의 전반적

인 정서적 반응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군집분석

하여 개인별 내적표상을 프로파일로 유형화한

후 내적표상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 집단에 속

한 유아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일반 집단 유

아의 정서적 반응 경향성에 대한 준거 프로파일

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서적 통

합성과 같은 적응적 요소들이 결여된 유아를 조

기에 진단하고,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의 취약점

을 찾아서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준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 유아 5세가 MSSB 수행시 나

타내는 이야기 반응의 일반적인 경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 유아 5세가 MSSB 수행시 나

타내는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

일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MSSB 이야기 주제에 따라 유아들

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

형에 차이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156명(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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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용
유아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녀

85(54.5)

71(45.5)

형제수

한명

두명

세명 이상

38(24.4)

97(62.2)

21(13.4)

부모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126(80.8)

30(19.2)

2( 1.3)

145(92.9)

9( 5.8)

부모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38(24.4)

105(67.3)

13( 8.3)

21(13.5)

118(75.6)

7(10.9)

부모직업

무직・전업주부

판매서비스직

생산・단순직

사무직

전문직

자영업

기타

1( 0.8)

7( 4.5)

1( 0.6)

79(50.6)

17(10.9)

37(23.7)

10( 6.4)

76(48.7)

1( 0.6)

0( 0.0)

61(39.1)

16(10.3)

1( 0.6)

1( 0.6)

가계소득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500만원

500만원 이상

6( 3.8)

26(16.7)

58(37.2)

19(12.2)

47(30.1)

<표 1> 연구 대상 유아 및 부모의 특성 (N = 156)

85명, 여아 71명)이었다. 서울 및 경기지역 유아

교육기관 8곳을 임의 선정한 후, 각 기관의 유아

반 담당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에 연구 협조문

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녀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대상 유아들

이 언어발달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이야기 완성과

제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박혜원, 곽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 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된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연구 대상 유

아들의 언어성 지능점수 범위가 80∼14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의 유아들 모두 언어지능이

정상범주에 속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유아의 형제수는 두 명인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고 외동이 24%, 세 명 이상이 13%이

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대부분이 30대(93%)이

었으며, 아버지도 30대가 8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각각

76%, 67%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

무직 51%, 자영업 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49%, 사무직 39%의

순이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대가

37%, 500만원 이상이 30%, 200만원대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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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였다.

2.측정도구

1)이야기완성과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을 통해 유아의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이 개발한 것을 이영 외(in press)가 번안한

K-MSSB(Korean-MacArthur Stoy Stem Battery)

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인 갈등이 포함

된 1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모음이다.

이 이야기모음에서 다루어지는 에피소드의 주제

로는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갈등, 친구와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이 있다. 연구자는 유아가 제시

된 에피소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형

을 움직이면서 놀이처럼 이야기를 제시하여 도

입한 후, 유아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꾸며보게 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유아는 이야기 나레이티브를 스스로 만들어

각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야기 완성

과제의 모든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

다. 이야기 완성 과제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사이였으며, 이야기별 지

속시간은 2-3분이었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모든과정이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Robinson과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이 개발

한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MNCM)

을 이영 외(in press)가 번안한 K-MNCM(Korean-

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의 내용주제, 감정반응, 이야기 일관성 범주에서

의 하위항목과 정서코딩범주의 코딩항목을 요인

분석한 후 하위 차원으로 범주화하는 Robinson과

동료들(2006)의 분석방법을 참고로 공감/온화

(Emthpathy/Warmth), 불안(Performance Anxiety),

회피/위축(Avoidant/Withdrawal),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Dysregulated Aggression), 정서적 통합

(Emotional Integration)의 5개 차원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K-MNCM에 근거하여 점수화하

였다. 0-2점의 점수화는 해당이야기가 없을 때는

0점, 반응이 적절하거나 조절된 경우는 1점, 반

응이 과하거나 꾸민 듯한 경우에는 2점을 주는

방식이며, 0-1점의 점수화는 해당이야기가 없는

경우 0점, 해당이야기가 있는 경우 1점을 주는

방식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야기 완성 과제의 실시 절차

와 채점을 위해 2004년 6월 MSSB 평정척도 지

침서(manual)의 저자 중 한 명인 JoAnn Robinson

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2명의 박사학위 소지

자가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

다. 신뢰도 산출을 위해 16사례에 대해 본 연구

자와 훈련에 함께 참여하였던 아동학 전공자 한

명이 평정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에 대한 관찰

자간 신뢰도(r)는 .87이었다.

2)유아 언어성 지능검사

유아가 이야기 완성 과제를 수행하기에 언어

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박혜원, 곽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된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언어성 지능검사 79점 이하(박혜원 외, 1995)의

유아를 판별하기 위하여 본 검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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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절차

본 조사는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1인과 아

동학을 전공한 석사과정생 3명과 박사과정1명

등 총 5명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방해받지 않

는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의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기 전 유

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검사자가 유아와의

놀이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였다. 유아들이 제시

된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이제 ○○

차례”라고 이야기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

였다. 비디오 녹화에 관해 처음에는 유아들이 의

식하였으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의식하지 못

하고 이야기에 몰입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가

끝난 후 약 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K-WPPSI 중 언어성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

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

분율을 구하였다.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일

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를 구하고, 유아의 성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

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이야기 완성 과제의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

행코드별 표준점수(z점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

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거리의 유사성에 근

거하여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군집의 수를 바탕

으로 하여 k개의 시작점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

로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화를 시행하였다. 또

한 군집유형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 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 경향

MSSB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측정한 우리나

라 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은 전반적

으로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야기 내용주제와 수행코드 하위 항목의 점수범

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반응 수준

이 낮은 편이었으며 반응한 내용 중에서는 남아,

여아 모두 정서 통합차원의 반응이 가장 많았고

이야기 일관성도 중간보다 높았다. 그리고 회피

위축 반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동의 성에 다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온화차원(t = -2.27, p <.

05). 제휴(t = -2.98, p <. 01), 그리고 슬픔(t =

-2.75, p <. 01)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보

였고, 부정적 종결에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

이 보였다(t = 2.87, p <. 01).

2. 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

일 유형

1)이야기 전체에 대한 반응 프로파일

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

일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MSSB에서 제

시된 전체 14개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군

집분석 한 결과, <표 3>과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개의 프로파일 유형으로 군집화되었

다. 즉, 우리나라 만 5세 유아들이 보여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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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내용주제와 수행코드

하위 항목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전체
(n = 156)

남아
(n = 85)

여아
(n = 71) t

M(SD) M(SD) M(SD)

공감/온화

공감
제휴
애정

보상/죄의식
긍정표상

0∼2
0∼2
0∼2
0∼2
0∼1

0-.71
0-.71
0-.79
0-.43
0-.71

.25( .15)

.27( .17)

.12( .11)

.10( .09)

.25( .17)

.23( .16)

.24( .15)

.10( .01)

.10( .09)

.23( .03)

.27( .15)

.32( .19)

.14( .13)

.11( .09)

.26( .17)

-1.30
-2.98**

-1.95
-.463
-1.00

전체 0∼1.8 0-.53 .20( .10) .18( .10) .22( .10) -2.27*

불안

대답회피
무반응
불안행동

0∼1
0∼1
0∼2

0-1
0-.71
0-2

.15( .24)

.02( .09)

.71( .46)

.16( .23)

.02( .09)

.72( .49)

.15( .24)

.02( .10)

.69( .43)

.20
-.16
.501

전체 0∼1.3 0-.95 .29( .20) .30( .20) .29( .20) .44

회피/위축

자기배제
이야기반복
주제이탈
공감거부
가족배제
분리거부
갑작수면
조작놀이
해리행동

0∼1
0 ∼2
0∼1
0∼1
0∼1
0∼1
0∼1
0∼2
0∼1

0-.43
0-1.50
0-.79
0-.36
0-.57
0-.14
0-.64

0-1.57
0-.57

.05( .09)

.14( .21)

.15( .18)

.05( .08)

.09( .12)

.03( .05)

.09( .12)

.21( .28)

.02( .07)

.06( .09)

.12( .18)

.14( .18)

.06( .09)

.08( .12)

.03( .05)

.07( .11)

.22( .27)

.02( .05)

.05( .09)

.17( .23)

.15( .17)

.05( .07)

.09( .12)

.04( .04)

.10( .13)

.20( .28)

.02( .08)

.35
-1.54

-.22
.77

-.67
-1.44
-1.47

.33
-.29

전체 0∼1.2 0-.42 .09( .07) .09( .06) .10( .07) -.83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공격
상해
위험
파괴
부정직
갈등고조
부정적종결
유아힘
검사자통제

0∼2
0∼1
0∼2
0∼2
0∼1
0∼1
0∼1
0∼2
0∼1

0-1.71
0-.57
0-1.0
0-.64
0-.50
0-.64
0-.86
0-.50
0-.86

.35( .38)

.11( .11)

.10( .17)

.04( .09)

.04( .06)

.08( .14)

.14( .17)

.06( .07)

.16( .21)

.37( .39)

.11( .12)

.11( .19)

.05( .11)

.04( .07)

.09( .12)

.17( .20)

.06( .07)

.14( .21)

.32( .36)

.11( .10)

.09( .14)

.03( .06)

.03( .04)

.06( .01)

.10( .10)

.07( .07)

.18( .22)

.80
-.07
.55

1.25
1.04
1.93
2.87**

-1.05
-1.31

전체 0∼1.4 0-.48 .12( .10) .13( .01) .11( .08) 1.04

정서적
통합

기쁨
슬픔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0∼2
0∼2
0∼2
0∼2
0∼2

0-1.29
0-.71
0-.57

0-1.43
0-1.79

.21( .26)

.11( .14)

.04( .10)

.20( .24)

.30( .33)

.19( .25)

.08( .12)

.04( .11)

.18( .20)

.31( .34)

.23( .27)

.14( .15)

.04( .09)

.22( .27)

.29( .32)

-1.00
-2.75**

.32
-1.06
.362

이야기일관성 0∼10 1.29∼8.86 6.34(1.16) 6.28(1.08) 6.53(1.13) -1.51

전체 0∼12 1.51∼9.03 6.57(1.11) 6.45(1.09) 6.71(1.12) -1.38

*p <. 05. **p <. 01.

<표 2> 나레이티브 반응의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및 성에 따른 t 검증결과 (N = 156)

이야기에 대한 반응 프로파일에서는 공감반응과

정서통합반응이 모두 높은 친사회성 유형(42.3%),

불안반응만 높게 나타난 불안유형(21.8%), 공격

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을 많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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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

유형

비조절공격

유형

회피

유형

불안/회피

유형

66(42.3) 34(21.8) 33(21.2) 10(6.4) 13(8.3)

공감/온화 .57 .83 .70 -1.08 -.88 -1.00 -.37 -.01 -.23 .16 .54 .35 -.83 -.42 -.61

불안 -.39 -.46 -.42 1.13 .85 1.02 -.41 -.49 -.44 -.91 -.76 -.83 1.02 1.47 1.26

회피 -.43 -.38 -.40 -.65 -.57 -.62 .33 .31 .32 1.80 2.60 2.20 1.15 1.19 1.17

비조절공격성 -.45 -.55 -.50 -.63 -.34 -.51 1.35 .94 1.19 .39 .57 .48 .91 .12 .49

정서통합 .64 .47 .56 -.12 -.02 -.08 -.15 -.73 -.66 -.11 -.37 -.24 -.24 -1.20 -.76

<표 3>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N(%))

비조절공격유형(21.2%), 불안반응과 회피반응이

모두 높게 나타난 불안/회피유형(8.3%),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고 회피하

는 회피유형(6.4%)으로 군집되었다.

친사회성 유형은 공감반응과 정서 통합반응이

높고 나머지 차원에서는 반응이 매우 낮은 U자

모양을 보이는 전형적인 프로파일이다. 이 유형

에 속한 유아들은 검사자가 이야기를 제시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였을 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

공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등장인물들이 같

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애

정을 표시하고, 부모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이

야기 안에서 이야기 주제와 맥락에 따라 기쁨과

슬픔,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이야기도 논리적으

로 이어지고 일관적이고 풍부한 해결책을 제시하

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주제나 진행 내

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불안유형은 불안 행동 반응정도는 높고 공감/

온화, 회피/위축,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정서적

통합 등 나머지 반응은 모두 낮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이야기 완성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는 워

밍업 시간에는 무난하였으나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작하여 갈등주제를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고개를 숙

이거나 책상에 기대거나, 입술을 깨물고, 다리를

흔들거나 머리카락을 돌돌 마는 등의 행동, 혹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야기 주제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는 내용에서는 검사자가 다

시 질문하여도 제시된 이야기를 완성하기를 어

려워하여 “몰라요.” 또는 “그냥 끝나요.”라는 등

의 반응을 보이거나, 검사자의 눈을 피하고 고개

를 숙이거나 돌리며 대답 자체를 피하였다.

비조절공격유형은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

을 높이 보인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

은 갈등상황이 제시되면 맥락과 상관없이 공격

적인 요소나 비도덕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나타내었다.

회피유형은 회피위축 반응을 높이 보인 유형

으로서 이야기에서 갈등의 정도가 특히 높아지

는 경우 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모

두 잠들었어요”라고 갑작스런 수면으로 이야기

를 돌려버리거나 제시된 인형을 가지고 만지작

거리는 등의 반응을 주로 보였다.

불안회피유형은 불안행동 반응과 회피위축

반응이 높고 나머지 반응은 낮은 유형으로써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갈등상황이 제시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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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성 유형(n = 66) 기타유형(n = 90)
t

M(SD) M(SD)

감정반응

기쁨 .21( .21) .21( .30) -.037

슬픔 .11( .15) .10( .12) .67

분노 .02( .08) .05( .11) -1.66

디스트레스 .14( .16) .25( .27) -2.98*

염려 .28( .29) .32( .35) -.62

불안행동 .54( .38) .83( .49) -4.13***

긍정적 표상 .36( .16) .16( .11) 8.97***

언어지능 105.21(13.02) 102.09(14.68) 1.38

*p < .05. ***p < .001.

<표 4>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유아의 반응 (N = 156)

-1.5

-1

-0.5

0

0.5

1

1.5

2

2.5

공감 불안 회피 비조절공격성 정서통합

친사회성유형 (66명) 불안유형 (34명)

비조절공격 유형 (33명) 회피유형 (10명)

불안/회피유형 (13명)

<그림 1>유아의나레이티브반응에따른프로파일유형

속적으로 다리를 떨거나 고개를 떨구는 등의 행

동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이야기에 대해 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인형을 만지작거리

는 등의 반응을 함께 보였다.

2)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반응 내용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이 실제 유

아의 반응 내용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들을 크

게 친사회성 유형에 속하는 집단과 나머지 4개

유형(불안형, 비조절형, 불안회피형, 회피형)에

속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유아의 감정반응, 부모

에 대한 긍정적 표상, 그리고 언어 지능면을 중

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과 감정반응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

들보다 기타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디스트레스(t

= -2.98, p < .05), 불안행동(t = -4.13, p < .001)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야기를 논

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애정을 표시하고, 이야기 안에

서 이야기 주제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보

인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분노나 디스트레스 등의 부정

적인 정서나 불안행동을 덜 보였다.

또한 친사회성 유형과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

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 반응(t = 8.97, p <

.01)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

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부모에 대해 보호적

이고, 양육적이고, 애정적이거나 도움을 받는

등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언어지능에서는 프

로파일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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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

유형

비조절공격

유형

회피

유형
제한유형

63(40.4) 33(21.2) 15(9.6) 11(7.1) 34(21.7)

공감/온화 0.63 -0.65 -0.12 0.41 -0.62

불안 -0.59 1.11 -0.21 -0.88 0.39

회피 -0.42 -0.57 0.26 2.41 0.44

비조절공격성 -0.38 -0.49 2.44 0.24 0.03

정서통합 0.43 0.39 -0.47 0.08 -1.01

<표 5> 대인간 갈등주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N(%))

3.이야기 주제 맥락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과

반응 경향성

MSSB에서 제시된 14개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크게 대인간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잃어버린 강

아지, 잃어버린 열쇠, 격리와 재결합, 아동 배제),

도덕적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쥬스 엎지르기, 사

탕훔치기, 약상자, 과자상자), 그리고 공감을 다

루는 이야기(어머니 두통, 어머니 선물, 셋은 너

무 많아요, 뜨거운 냄비, 공원에서 바위에 기어

오르기) 등 3개의 이야기 주제 맥락 별로 묶어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경향성을 K-means

군집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인간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 맥락은 다

양한 맥락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을 다루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가 갈등

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이야기과제이다. 이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일반

적인 5세 아동들의 반응적 경향성을 보면, ‘공

감’과 ‘정서통합’이 높고 나머지 차원의 반응은

매우 낮은 전형적인 친사회성 프로파일이 가장

많았다(40%). 다음으로는 모든 반응 차원이 평균

보다 낮은 제한유형(약22%)과 ‘불안 반응’이 뚜

렷이 높은 불안유형(약21%)이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 해당되는 아동의 숫자는 많지 않으나 뚜렷

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비조절공격유형(10%)

과 회피유형(7%)이 있었다(표 5, 그림 2 참조).

둘째, 도덕적 갈등 맥락에서 도덕적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5세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

은 다른 반응은 거의 없이 주로 회피적인 반응을

위주로 해결하는 회피형(45%)이 가장 많았다.

이 주제에서도 친사회성 유형(35%)과 제한유형

(21%), 비조절공격유형(11%)이 많이 나타났으

며, 많지는 않지만 불안유형(9%)이 나타났다(표

6, 그림 3 참조).

셋째, 공감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제시되는 맥

락에서 공감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 반

응으로 제한형이 가장 많았으며(29%), 공감반응

과 정서통합반응이 모두 높은 친사회성 유형

(27%)은 줄어들고 그 대신 정서통합이 낮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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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불안 회피 비조절공격성 정서통합

친사회성유형 (63명) 불안유형 (33명)

비조절공격 유형 (15명) 회피유형 (11명)

제한유형 (34명)

<그림 2> 대인간갈등주제이야기반응에대한프로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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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

유형

비조절공격

유형

회피

유형

제한

유형

55(35.3) 14(9.0) 17(10.9) 38(44.9) 32(20.5)

공감/온화 0.89 -1.22 0.38 -0.38 -0.75

불안 -0.27 1.58 -0.31 -0.2 0.17

회피 -0.43 -0.58 0.18 1.13 -0.44

비조절공격성 -0.57 -0.75 1.76 0.05 0.31

정서통합 0.47 -1.09 -0.4 -0.71 0.72

<표 6> 도덕 주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N(%))

반응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유형 제한유형 공감유형 회피/비조절유형

42(26.9) 8(5.1) 45(28.8) 38(24.4) 23(14.7)

공감/온화 0.58 -1.26 -0.75 0.87 -0.60

불안 -0.30 2.20 0.46 -0.61 -0.11

회피 -0.34 0.34 -0.54 0.20 1.23

비조절공격성 -0.45 -0.43 -0.34 -0.04 1.72

정서통합 1.07 -1.37 0.09 -0.55 -0.74

<표 7> 공감 주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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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불안 회피 비조절공격성 정서통합

친사회성유형 (55명) 불안유형 (14명)

비조절공격유형 (17명) 회피유형 (38명)

제한유형 (32명)

<그림 3> 도덕주제이야기반응에대한프로파일유형

공감반응이 높은 공감유형(24%)이 많았다. 그리

고 특이한 점은 회피와 비조절공격성이 동시에

높은 회피/비조절유형(15%)이 나타났으며, 많지

는 않지만 ‘불안반응’만이 극히 높은 불안유형

(5%)도 있었다(표 7, 그림 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이야기 주제 맥락별 반응들

의 프로파일을 비교해 보면 먼저, 이야기 완성과

제에서 제시된 이야기들의 주제와 관계없이 공

통된 반응 프로파일 유형은 친사회성 유형과 제

한형, 불안유형이었다. 즉, 이야기 주제나 맥락

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5세 아동들은 갈등을 해

결할 때 반응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에 공감해 주거나 애정을 보이는 등 공감

적인 반응이나 기쁨, 슬픔, 염려, 스트레스 등의

정서 반응을 보이고 이야기 일관성이 높은 정서

통합의 반응을 좀 더 많이 보이면서 불안, 회피,

비조절 공격성의 반응은 극히 적게 보이는 친사

회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거의 모든 반응이 간략하고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극히 간단한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종결하는 제한형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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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불안 회피 비조절공격성 정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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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유형 (45명) 공감유형 (38명)

회피/비조절 유형 (23명)

<그림 4> 공감주제이야기에대한반응의프로파일유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맥락에서 대답

을 회피하거나, 반응 자체를 보이지 않거나 다리

를 떨거나, 머리카락을 마는 등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이는 불안유형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인간 갈등과 도덕적 갈등 이야기와

공감적 갈등 이야기 간에 유아의 반응유형에 부

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대인간 갈등과 도덕

적 갈등을 다룬 이야기에서는 친사회성 유형, 제

한유형, 불안유형이외에 ‘비조절공격성’ 반응이

뚜렷하게 높은 비조절공격 유형과 ‘회피’ 반응이

뚜렷이 높은 회피유형이 나타났던 반면, 공감적

갈등 주제를 다룬 이야기에서는 ‘정서적 통합’

없이 ‘회피’와 ‘공감’ 위주의 반응을 보이는 공감

유형과 ‘공감’이나 ‘정서통합’은 극히 낮으면서

‘회피’, ‘비조절된 공격성’ 반응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회피/비조절 공격 유형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들은 제시된 이야기의 맥

락이나 갈등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결

하는 경향을 보였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

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MSSB 이야

기 완성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야기 내용의 주제와

수행코드 모두 전반적으로 매우 반응이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민성혜와 이영(2006), 민현숙(2009)의 연구와

유사하며, 미국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Lee, et al., 2009)와 비교해보면 서양의 유아들

보다 나레이티브 반응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

하면서도 자유로운 표현의 허용정도가 낮고 순

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김현덕, 1992),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아들이 미국 유아들보다 자신

의 감정이나 표현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고 특

히 이 과제가 모두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유아들의 반응이 소극적

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을 아동의 성별로 비교해본 결과,

공감/온화차원 전체와 제휴항목, 그리고 부정적

종결 및 슬픔 정서에서만 유의한 성차이가 나타

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온화 차원의 반

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제휴와 슬픔의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남아는 여아보다 부정적

종결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공격적인 주제를 적게 이야기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민현숙, 2009; 민성혜 외, 2004;

임경민, 2004; Oppenheim, et al., 1997)과 유사하

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더 공감적 관심을 보이

고(임경민, 2004; Levine & Hoffman, 1976;

Robinson & Little, 1994), 타인의 곤경에 반응적

이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온

화 주제와 수행코드에서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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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 5세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이 어떠

한 프로파일로 유형화 되는지 군집 분석한 결과

5개의 프로파일 유형으로 군집되었다. 즉, 공감/

온화 반응과 정서통합 반응이 모두 높은 특성이

있는 친사회성 유형(42.3%)과 불안반응만 높게

나타난 불안유형(21.8%) 공격적이고 비조절 반

응을 많이 보인 비조절 공격적 유형(21.2%), 불

안반응과 회피 반응이 모두 높게 나타난 불안/

회피유형(8.3%),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 거의 반

응을 보이지 않은 회피유형(6.4%)의 순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 만 6세 아동을 대상으

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Robinson과 동료들(2006)

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친사회성 유형

(35.6%)형, 불안유형(22.0%), 제한유형(17.9%),

비조절유형(16.9%), 그리고 친사회성/비조절유

형(7.6%)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

하다. 즉, 두 집단 모두 친사회형과 불안형이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일부 비조절형이 있

었으나, 기타 유형 중에 본 연구에서는 회피반응

을 많이 보인 유아들의 집단이 나타난 반면,

Robinso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거의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제한형과, 반응은 하되 공감과 정서통합과

비조절적 공격성을 위주로 반응한 집단이 나타

났다. 그러나 Robinson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

서는 5개의 하위 차원이 아닌 4개의 하위 차원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결

과를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친사회형은 두 문화권에서 모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유형이며 불안 유형

또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 5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군집화한 연구는 없으나 최근 몇 몇 연구에

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을

군집화하였는데, 만 4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민현숙(2009)의 연구에서 친사회형(28.0%),

회피/비조절형(28%), 제한형(25.6%), 그리고 불

안형(18.4%)으로 군집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만 4, 5, 6세의 입양아의 내적표상을 연구

한 신혜원과 민성혜(2008)의 연구에서는 가정위

탁아와 연장입양아의 경우 공격/회피형(66.5%,

35.3%)과 불안형(20.0%, 29.5%)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일반유아의 경우 제한형(37.5%)과

친사회형(32.5%)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고 일관된

결과는 없지만 일반 유아의 경우 공통적으로 친

사회형과 불안형이 가장 보편적인 프로파일 유

형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유아들은 대체로 정서

적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른 사

람의 정서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맞도

록 공감적인 반응을 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다양

한 정서적 반응과 표현을 많이 보인다. 동시에 정

서적으로 갈등이 심하게 유발되는 상황에서는 대

답하기 어려워하고, 검사자의 눈을 피하며 반응

하려 하지 않거나, 다리를 떨고 입술을깨무는 등

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였다. 반면에 가정위탁아

와 연장입양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양육된

유아들은 일반 유아들과 달리 친사회형보다는 기

타 유형의 프로파일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집분석에 의해 유형화된 프로파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

보고자 프로파일 유형에서 친사회성 유형에 속

한 집단의 유아들과 기타유형(불안형, 비조절형,

불안회피형, 회피형)에 속한 유아들간의 감정 반

응, 표상, 언어 지능 면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언어 지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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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기타유형에 속한 유아

들이 감정반응에서 분노, 디스트레스, 그리고 불

안행동 등의 감정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 많이 긍정적으

로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레이티브 반응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앞으로의 마음 상

태 내지는 문제 행동들까지도 예측하는데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행

동과 표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신혜원과 이영

(2005)의 연구에서 회피애착유형에 속한 유아들

이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불안의 부정적 정서

가 많이 나타났고, 비조직 애착유형에 속한 유아

들이 부정적 정서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는 결

과와 디스트레스 반응과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

련이 있다는 Warren 외(1996)의 연구결과, 그리

고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가용성이 높게 나타난 민현숙(2009)의

연구, 애착행동에서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유아

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문

제 상황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

결해준다고 표상했다고 한 Cassidy(1988)의 연

구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보인 나

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유아들의

문제 행동 가능성과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 특성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추측

해 본다.

친사회성 유형과 기타유형에 속한 유아들의

언어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K-ABC로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의 지능이 가

장 높게 나타난 Robinson 등(200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정상적인 일반 유

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유아의 지능전체

가 아닌 언어지능만을 검사한 결과였기 때문에

지능에서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MSSB 이야기 모음들을 이야기 맥락에

따라 대인간 갈등 이야기, 도덕적 갈등 이야기,

공감 이야기로 나누어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에 대해 군집분석한 결과, 이야기 맥락별로 공통

된 프로파일 유형도 있었지만 다소 차이도 있었

다. 공통적으로 친사회성 유형과 불안유형, 제한

유형의 프로파일이 있었지만, 대인간 갈등 이야

기와 도덕적 갈등 이야기에서는 비조절형과 회

피형이 나타났으며, 공감적 갈등 이야기에서는

공감유형과 회피/비조절유형이 나타났다. 즉, 만

5세 유아들은 대인간 갈등이나 도덕적 갈등과

같은 이야기나 상황에서는 유사한 프로파일 유

형을 보였지만 공감적 갈등 이야기에서만 공감

형과 회피/비조절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유아들이 이야기 맥락에

따라 대처하는 반응에 차이를 보인 데 대해 이야

기에서 주어지는 갈등의 강도와 주제에 따라 유

아들이 내적인 디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Bereford 등(2007)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립적인 이

야기와 갈등이 심화된 이야기 등 이야기의 맥락

에 따라 유아의 생리적 반응이 차이가 있음을 밝

힌 연구(Haim, Fox, VanMeenen, & Marshall,

2004)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일

반 유아들은 모든 갈등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친

사회적 반응으로 대처하거나 불안함을 나타내는

반응들을 보이는 반면, 이야기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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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본 연구 대상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일반 유아들은 교육환경에서 대인간 갈

등이나 도덕적 갈등과 같은 상황에 자주 노출되

고 교사들은 이 상황을 교육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5세경이 되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내

고,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공감능력이 어느 정

도 발달되어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기에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공감과 관련된 상황

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는 노출될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어 그러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파일 유형이 이야기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반 유아들은 갈

등 상황이라도 맥락에 따라 자신들의 반응 전략

을 조절함으로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다양한 부적응적 상황에 처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어떤

반응적 전략이 보호적 요소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야기 완성 과제의 맥락에 따른 유아

의 내적 표상 프로파일 분석은 많은 연구가 없어

우리나라 유아의 프로파일 유형특성에 대해 정

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여러 특성을 가진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적응적 능력, 예를

들어 정서 조절 능력이나 사회적 유능성 등은 직

접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양한 정서적 사건

이나 강한 정서적 흐름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제

시된 자극에 대해 유아가 이야기로 의미를 구성

해가고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유아

가 얼마나 정서조절을 적절히 하고 있느냐를 반

영한다(Oppenheim, et al., 1997; Sher-Censor &

Oppenheim, 2004). 따라서 MSSB 이야기에 대해

공감반응을 많이 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풍부히

하고, 논리적인 이야기의 일관성을 보여 정서통

합이 높은 유아는 이야기의 감정반응, 표상 등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정서를 보

다 잘 조절하며 사회적으로 유능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5세 아동 156명을 대상으

로 전형적인 한국 5세 유아들의 나레이티브 프

로파일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였으나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의 표준화된 자료축적이 필요

하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총체적 접근 방법을 통해

서 유아의 개인 특성이나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

의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중재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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